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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온갖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행한 행동이 영혼에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를 
압니다. 우리에게는 "멈춰,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본능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능력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죽은 것은 
당신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당신의 영혼을 정화시켜 줍니다. 단, 
다시는 그 죄들을 저지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도둑질이자 살인이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며, 자살은 
내가 창조한 영혼을 훔치는 행위이다. 살인은 타인을 죽이는 
것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든 죄악이다. 나의 모든 
자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울함, 외로움, 공허함 대신 나로 너희 영혼을 
채워줘.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해답이야. 


